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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10월15일 밀양강을 건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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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곡에서 밀양으로 접어든다. 부곡면 인교사거리와 무안면 동산삼거리를 잇는 사명로를 따라

홍제사로 들어서는 길, 임도와 국도를 교차하며 걷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바로 옆으로 화물차와

대형 트럭이 쌩쌩 지난다. 순례단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우스님은 새벽 어스름이 사라질 때 까지 바

짝 긴장을 풀지 못한다. “랜턴을 들고 있어도 너무 어두워 사람이 안보일 수 있다”며 자동차가 시야

에서 사라질 때까지 붉은색 경광봉을 연신 흔든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를 맞은 순례단이 밀양 호국 성지에 다다랐다. 홍제사는 사명대사가 태

어난 무안면에 자리한 곳으로 ‘국난 때마다 땀을 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한 표충비가 있는 곳이다.
이른 새벽 출발해 사명로를 지나 홍제사에 도착한 천리순례단은 홍제사 설법보전 참배부터 했다.

이어 사명대사의 충정이 담겨 있다는 표충비각을 둘러봤다.

표충비와 이름이 비슷한 표충사 모두 사명대사와 연관이 있어 한 데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리적

으로는 거리가 멀다. 표충비는 밀양의 서쪽 무안면 홍제사 경내에, 표충사는 밀양의 동쪽 단장면에

있다. 사명대사가 입적할 당시 조선 왕실은 지금의 무안면 중산리에 표충사라는 사당을 지어 사명

대사를 제향했다고 전해진다. 병자호란 이후 사당을 보수하고 규모를 넓히며 현재의 표충사로 자리

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표충비만 지금의 홍제사 자리에 남았다. 표충비가 있는 홍제사 인근 약

7km 거리에는 사명대사 생가지와 유적지가 있어 사명대사의 충혼을 느낄 수 있는 호국 성지로 꼽

힌다.

사명대사 흔적이 남겨진 무안면에 잠시 머문 순례단은 홍제사에 이어 표충사를 향해 다시금 동쪽으

로 향했다. 밀양에서 마지막 삼보사찰 통도사가 있는 양산까지는 약 80km가 남았다. 지난 15일 간

300km를 직접 두 발로 걸어 한반도 남쪽을 가로질러 온 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에 순례

단 얼굴이 환하다.
 

10월15일차, 새벽 예불을 하고 있는 천리순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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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 가로증에 의지해 길을 건너는 순례단.

밀양을 지나는 천리순례단.

좁은 차도를 지나는 순례단 몸짓이 민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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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중견기업 '화영' 회장 부부가 회주 자승스님이 이끄는 순례단 응원을 나왔다. 108염주를 전해주는 자승스님.

가을이 한창인 밀양 하늘 아래를 걷는 순례단.

남천 강변에서 징과 꽹과리를 치며 환영 인사를 하는 보문사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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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자동차 도로를 벗어나 마주한 샛길에서 순례단은 뜻밖의 환영도 받았다. 중견기업 '화

영' 회장 부부가 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추고 전 직원과 응원차 길거리로 나온 것. 표
충사 스님으로부터 순례단이 회사 앞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직원과 일렬로 서 있던 이홍원

회장은 “너무 힘드시겠다”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홍원 회장 부인 성정녀 씨는 “순례단이 회사 앞을 지나는 줄 미리 알았

더라면 음식이라도 대접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생각지 못한 환대에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은 이홍원 회장 부부에게 순례단 108염주를

선물했다. 회주 자승스님은 “힘이 빠질 때 쯤 직원들이 나와 응원을 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며 “직
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통도사 입성을 3일 앞 둔 이날, 천리순례 일일 참가자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모두 참여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 기획실장 삼혜스님, 재무부장 탄하스님, 문화

부장 성공스님, 사회부장 원경스님, 호법부장 태원스님, 사업부장 주혜스님 등 부실장 및 국장 스님

들과 재가 종무원 30여 명이 먼 걸음을 했으며, 포교원장 범해스님도 순례단과 함께 걸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순례단의 발걸음이 꿈과 희망

이 되길 바란다”며 “순례 대중 모두 건강하게 남은 일정을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도 순례단을 찾아 응원의 말을 전했다. 본각스님은 “종단의 어른 스님

들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사부대중 모두가 순례를 통해 각자의

바람과 서원을 이룰 수 있길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천리순례단은 부곡에서 밀양까지 약 29km를 걸었다. 누적 이동 거리 351km, 마지막 삼보사

찰인 통도사까지는 비와 추위가 예보돼 있고 사자평이라는 최대 난코스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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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 자승스님이 홍제사에서 불전하고 있다.

잠시 쉬는 시간, 바닥에 편히 앉아 간식도 먹고 물도 마시며 다시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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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일일 참가자로 참여했다. 사진 왼쪽 아래에서 두번째 회주 자승스님과 건너편 총무부장 금곡스님 등이 아
침 공양을 함께 하고 있다.

환호 속 이날 회향지로 들어서는 회주 자승스님.

순례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우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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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비구니회도 천리순례단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

총무부장 금곡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도 걷기 행렬에 참가했다.

밀양에 들어서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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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부곡을 떠나 밀양으로 향하는 순례단. 어두운 새벽 가로등이 순례단을 밝히고 있다. 

부곡 숙영지를 떠나는 순례단 뒤로 플래카드가 보인다. 

새벽길. 어둡고 졸린 시간이지만 앞 도반의 발을 의지하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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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부장 금곡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이 홍제사에서 순례단을 맞이 하고 있다. 

홍제사에 도착한 순례단이 아침공양에 앞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숙영지를 떠나기전 아침예불을 올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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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공양시간 순례단 안전팀이 공양게를 봉송하고 있다. 

어두운 길이지만 앞 뒤로 있는 순례 도반의 렌턴 불빛이 발길을 비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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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충비에 예를 올리고 있는 스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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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나온 할머니들이 순례단을 바라보고 있다. 

반가운 응원. 밀양에 다가가자 화영 임직원이 순례단을 응원했다. 

밀양 강변에서 순례단을 응원한 불자들의 순례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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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히자 파란하늘이 보인다. 

밀양강가를 걷고 있는 순례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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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어깨...함…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12-13일차]…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교 공세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① 달라지고 있는 포…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없이 일…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① 송광…

[삼보사찰 천리순례 13일차] 발톱이 들리고 물집 …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② “부부 아니고 50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12일차] ① 누적 295km...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② “딸과 평생 한번뿐…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① 비바람 불어도 꽃길…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245km 걸어 박수와 …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② “우리 모두가 부처…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 ① 마지막 고비 넘어…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차] 대장정 회향…금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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